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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운반선, 경비정이 호송한다!
울산해양경찰서, 인화성 액체화물․화약 실은 선박 대형사고 방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가 울산항을 오가는 유조선과 화학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정 호송 서비

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양경찰청은 울산항이 국내 최대 액체화물 취급 항만으로 한해 1만2000여척의 유조선과 화학선이 오가

는 곳으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기로 했

다.

이에 따라 울산해양경찰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해 항만 교통량이 많거나 안개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울산항 입항 선박에 대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경비정을 보내 선박을 목적지까지 호송해 주기로 

했다.

호송 대상 선박은 인화성 액체화물을 1000톤 이상 실은 선박이나 화약을 300톤 이상 실은 선박 등이며 호송 

구역은 동구 방어동 화암추 등대 남동쪽 4.56마일을 기점으로 6마일 이내 해역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울산항은 위험물 운반선의 입출항이 잦아 항상 대형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어 특

히 안개가 짙게 끼거나 비가 올 때 항만 사정을 잘 아는 경비정이 위험 선박을 호송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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